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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15.(금) 12:00 배포 2023. 3. 15.(금) 12:00

“배편 시간 앞당겨,
‘외딴 섬’ 주민 삶의 질 개선”

- 보령시 대천항-호도·녹도·외연도 운항 여객선 동절기 운항 시간 조정
- 여객선 운항 주민협의체 구성 연 2회 정기회의 개최…이용 불편 최소화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에서 호도, 녹도, 외연도를 오가는 주민들의 

여객선 이용 불편이 해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권

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호도, 녹도, 외연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 호도, 녹도, 그리고 외연도는 대천항에서 각각 약 22.5km, 26km,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으로 주민들이 대천항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여객선이 유일하다.

   보령시 대천항과 호도, 녹도, 외연도 사이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동절

기(11월~2월) 1일 1회(대천항 12시 출발), 하절기(3월~10월) 1일 

2회(대천항 8시, 14시 출발)를 운항하고 있으며, 운항 거리는 편도 

47km로 왕복 4시간이 소요된다.

     ※ <그림> 여객선 운항구간(대천항↔외연도)

거리: 47km

왕복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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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에 호도, 녹도, 외연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출항 후 오후 4시

경 대천항에 다시 도착하게 되는데, 그러면 관공서 또는 은행을 방문

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들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에 운항시간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객선 운항시간 변경은 섬 주민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여객선 선원의 근무 여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주민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호도, 녹도, 외연도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집단민원 

조정안을 마련했으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오늘 오전 개최된 

현장조정회의에서 주민대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보령운항관리센터장, 보령시장이 조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조정으로 여객선의 동절기 운항 시간을 낮 12시에서 오전 11

시(대천항 출발)로 변경하고, 여객선 운항 관계기관과 주민이 참여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 2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함으

로써 주민들이 여객선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호도, 

녹도, 외연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개선되었다. 앞으로도 주민

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관계기관들이 민원 조정 내용을 차질

없이 잘 이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민원조사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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